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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실리콘카바이드 등장에 긴장
장치보호에 따른 부수장치 필요 없어 … 상용화되면 전자기기 소형화

실리콘카바이드가 기존 우주선 및 자동차 제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을 대체할 새로운 소재

로 각광받고 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신소재 물질인 실리콘카바이드가 추가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실리콘은 기존의 전력시스템이나 제트 엔진, 로켓, 무선 송신기기 등 극단적인 환경 요건에 노출되기 쉬운 

기기들은 냉각장치 등 보호 장치가 필수였으며 이로 인해 부피, 중량, 비용 등의 증가가 불가피했다.

실리콘카바이드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껏 반도체 산업에서의 실리콘의 독주를 막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리콘카바이드의 실용화 한계는 고온에서도 용해되지 않아 잉곳 상태를 거쳐 회로판으로 제작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리콘과 달리 실리콘카바이드 결정체는 과포화시킨 수증기의 응축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최근 실리콘카바이드의 결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 형성시킴으로써 기존 실리콘카바이드 결정의 결함

들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아직까지는 실리콘카바이드로 제조한 회로판의 크기가 3인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산업에서 활용

되고 있는 직경 12인치의 회로판을 제조해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실험들을 거쳐야 하지만 실리콘카바이

드가 상용화되면 전자기기가 극단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핵심기기의 몇 갑절이나 되는 부피의 보호장치를 추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Toyata Central R&D 연구소(Toyota Central R&D Laboratories)의 나카무라 박사를 비롯한 일본 연구자들

은 실리콘 카바이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향후 몇년간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범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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